
감로해인으로 죽음에서 영생을 얻으니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가 아니겠는가? 

탄식하면서 예언해 놓은 것이다.

필자의 호소

전도관의 신앙의 동지 형제 자매 여러

분! 필자가 지금까지 기록한 내용이 거짓

이라고 매도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

다. 그러나 영모님은 육적인 말씀을 하시

지 않으시고 다 영적인 말씀을 하신 것을 

아십니까? 또 영모님은 여러분들을 믿지

를 못하시어 쇼를 하신 것도 알고 계십니

까? 지금이라도 빨리 영모님의 영의 말씀

의 참뜻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쇼를 해왔는데 앞으로

도 계속 쇼를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81.12.28.축복일)”

“내가 바보놀음을 하고 나온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을 것이다.(82.4.11.)”

“다 체크 해놓고 인간놀음을 한 것이

다. 다 체크하고 있는 것이다.(81.10.12.)”

왜 영모님은 전도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쇼를 하셔야만 하셨을까요? 전도관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

니다. 전도관 사람들을 왜 믿을 수가 없었

을까요? 여러분들은 영모님이 전도관 사

람들을 생수 마시고 무량대수 마귀가 들

어간 사람들이라고 하신 이유를 잘 깨달

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금 영

모님의 참뜻을 잘 깨달아 보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영모님을 따라 신앙의 

길을 같이 걸었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

들에게 간곡히 청을 드립니다.* 

다음호에 계속

五. 오! 슬프다! 성인의 수명이 어찌 그

리 짧으신가!

3) 박태선하나님 화천(化天)하시다!

세상에서 영모님 이상 불쌍한 존재는 

없으시다. 영모님도 “내가 너희들을 살리

려고 내 가족을 다 희생시켰다”라고 종종 

말씀하셨다.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영모

님 이상 불쌍한 존재는 없다. 처자식들을 

인류를 위하여 다  희생시키신 분이다. 세

상에서는 영모님의 자제들에 대해서 그 

방탕한 행동을 나무라고 조롱하고 있지

만 사실 그 내용을 알고 보면 그들도 다 

인류를 위한 희생의 제물들이었다. 

영모님이 처음 하늘의 역사를 시작하

실 때가 1954년부터이다. 그때부터 영모

님께서 화천하신 1990년까지 영모님댁

은 거의 항상 24시간 교인들로 북적대고 

있었다. 그러니 유치원에 다니고 초등학

교에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닐 때

에 이들은 집에 와봐야 발 붙일 공간이 

없었다. 교인들로 북적거리니 아버지는 

자식들과 눈도 마주칠 수가 없었다. 이들

은 자연히 밖으로 나가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다. 밤중에 들어와봐도 여전히 교인

들이 북적대니 방 한편 구석에서 아무렇

게나 잠을 자곤 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그대로 나가버린다. 한참 부모품에

서 사랑을 받으면서 재롱을 떨 나이에 이

들은 이렇게 떠돌았던 것이다. 그러니 그

들은 결국 방탕한 길로 빠져들 수밖에 없

었다. 누가 이들에게 돌을 던질 수가 있겠

는가? 영모님은 오직 하늘의 뜻을 이루시

려 세상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것이다. 

격암 남사고 선생은 이와 같은 기막힌 

일이 있을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다음과 

같은 예언을 하고 있다.

『歌辭總論(가사총론)』 

堯舜亦不肖子息요순역불초자식 末聖

豈無放蕩兒只말성기무방탕아지 世人莫

睹不荒流說세인막도불황유세..... 

“요순같은 성군도 불초한 자식이 있었

거든 말세의 성군도 어찌 방탕한 자식이 

없었겠는가. 세상사람들이 다 허황된 유

언비어를 말하고 있다.”

영모님은 하늘의 사명을 이루시려고 

당신의 가족들을 다 희생시켰다. 그리고 

영모님은 당신의 생명도 희생의 제물로 

내놓으셨다. 영모님이 해산의 수고 끝에 

낳아 출현시킨 영적 아들인 구세주께서

는 영모님에게 승리제단으로 오실 것을 

여러 번 간곡하게 청하셨으나 그때마다 

영모님은 “그렇게 하마” 하고 말씀을 하

시고도 끝내 오지 않으셨다. 건강도 좋지 

않은 가운데 교인들과 일일이 새끼손가

락을 거시면서 “우리 삼천년성에 들어가

서 영원토록 같이 살자”라고 하시던 영모

님은 삼천년성(승리제단에 계시는 구세

주)을 바라다만 보시다가 세상을 하직하

시고 마신다. 인류를 영생체로 구원시킬 

구세주인 삼천년성을 세워 놓으시고 영

모님 당신은 희생을 하신 것이다. 

이스라엘의 구세주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까지 인도

하려고 광야생활 40년을 헤매던 끝에 결

국 모세는 모압평지 느보산에 올라 멀리 

요단강 건너의 가나안 복지를 들어가지

를 못하고 바라보기만 하면서 숨을 거두

고만 것이다. 이때의 모세의 나이는 120

세였다.(신명기 34:1 이하)

그토록 삼천년성에 가서 영원히 같이 

살자고 하시던 영모님은 기장신앙촌에서 

삼천년성을 바라보시다가 세상을 떠나시

게 된다. 광야의 외치는 소리의 사명자로 

1950년 불의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부르

심을 받기 시작한 영모님은 1990년 2월 7

일 40년 동안의 그 파란만장한 광야생활

을 청산하고 화천하신 것이다.

박태선 영모님이 숨을 거두실 때의 장

면은 너무나도 서글프고 쓸쓸했다. 산소

마스크를 쓰시고 사경을 헤매시는 영모

님 곁에는 사모님도 없고 자녀들도 없었

『末運論(말운론)』

嗚呼悲載聖壽何短오호비재성수하단 

林出之人怨無心.임출지인원무심..  

“오호 슬프구나! 성인의 수명이 어찌 

그리도 짧으신가! 두 감람나무로 출현하

신 분이 죽는구나!”

주해: 怨無心(원무심)은 怨(원)자에서 

無心(무심)즉 마음이 없다고 하였으니 怨

(원)자에서 마음을 없애면(無心) 죽을 死

(사)자만 남는다.

450년전 남사고(南師古)선생은 위와같 

은 말을 예언해 놓았다. 남사고 선생은 박

태선님이 하늘의 엄청난 사명을 받아 나

타날 분임을 구체적으로 많이 예언을 해

놓았다. 박태선님의 함자와 전도관이라

는 종교 명칭, 그리고 신앙촌이라는 신앙

공동체의 명칭 등 박태선님에 대해서 너

무나도 많은 예언을 해놓으신 것이다. 그

리고는 “修道先出容天朴수도선출용천박

을 世人不知세인부지모르거든 天崩地坼

素沙立천붕지탁소사립을 十勝人십승인

에게 問疑문의하소” 라고 했다. “도를 닦

아 하나님의 모습을 하고 먼저 나타난 박

태선님을 세상 사람들이 모르거든 무너

진 하늘나라를 소사에서 다시 일으켜 세

우신다는 십승인에게 물어보시요”라는 

예언이다.

박태선님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사이비 교주로 매도만 할 것을 알

고 미리 경고를 하면서 이분 박태선님을 

반드시 알고 따라야 할 것을 예언하신 말

이다.

이와 같은 분이 세상을 떠나셨다. 72세

밖에 못 사시고 세상을 떠나신 것이다. 그

래서 격암선생은 “아! 슬프다! 성인의 수

명이 어찌 이렇게도 짧단 말인가!” 라고 

다. 아무도 없는 가운데 영모님은 그 파란

만장한 세상을 하직하려고 하신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운명하려는 영모님 곁에

는 영모님의 조카딸인 박모 여인이 혼자

서 지켜보고 있었다. 영모님의 숨결이 심

상치가 않다. 급히 앰블런스를 불렀다. 앰

블런스가 와서  영모님을 싣고 병원으로 

긴급이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영모님은 

앰블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가시던 중에 

숨을 거두시고 만다. 아아! 정말 성인의 

수명이 어찌 이다지도 짧단 말인가! 영원

히 죽지 않는 영생론을 그토록 실감나게 

증거하던 영모님이 이렇게 허무하게 돌

아가실 줄이야 누가 생각이나 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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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將論(출장론)
                               

牛聲之村見不牛 우성지촌견불우로 

人言一大尺八寸 인언일대척팔촌을  

恨心 한심하다 

草露人生弓乙村 초로인생궁을촌을 

呼天村 호천촌을 先尋後 선심후에  

呼母村 호모촌을 更問갱문하소 

父母村부모촌을 모르거든 

三人一夕雙弓道 삼인일석쌍궁도에 

至誠感天天神化 지성감천천신화로  

武陵桃源 무릉도원차자보자 

修道先出容天朴 수도선출용천박에 

天崩地坼素砂立 천붕지탁소사립을  

靑鶴福處牛腹洞 청학복처우복동이  

三峰山下半月有 삼봉산하반월유로 

深藏窟曲囊中世界 심장굴곡낭중세계 

靈泉水 영천수가 恒流 항류로다

소 울음소리 들리는 마을에서 소는 볼 

수 없고 신천촌(信天村)을 모르니 한심하

다. 초로인생들이여 궁을촌을 모르거든 

호천촌(呼天村=하나님을 부르는 마을)을 

먼저 찾아본 후에 호모촌(呼母村=엄마를 

부르는 마을)을 다시 물어보소. 소 울음소

리, 소는 영적인 의미이다. 천마지우(天馬

地牛)라는 말이 있드시 하나님이 인간으

로 오셔서 엄마로서 역할을 한다. 그 엄마

를 부르는 소리와 그분의 진리 말씀을 말

한다. 부모촌(父母村천지의 어버이가 계

시는 마을)을 모르거든 십승의 도를 지성

감천(至誠感天)으로 닦아 사람이 하나님

(天神)으로 변화되는 무릉도원선경(武陵

桃源 仙境)을 찾아보소. 삼인일석(三人一

夕)은 닦을 수修) 자의 파자이며 쌍궁(雙

弓)은 궁궁(弓弓)을 말하며 십승이 된다. 

십승(十勝=마귀를 이기신 하나님)의 도

를 닦아 먼저 나온 분은 하늘을 닮은 박

(朴)씨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져도 

소사(素砂)에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했다

는 의미의 제단을 세우게 되느니라. 청학 

즉 신선이 날고 드는 우복동(牛腹洞=十)

은 삼봉산 아래 반달 즉 마음 심(心)자 에 

있고 마음속 깊이 감추어져 있는 굴곡이 

진 주머니 속의 세계와 같은 곳에서 신령

한 샘물이 항상 흘러나오느니라.

 

靑榭古里碧山新村 청사고리벽산신촌

非山非野十勝處 비산비야십승처라 

海印龍宮閑日月 해인룡궁한일월이요  

木人新幕別乾坤 목인신막별건곤을 

風驅惡疾雲中去 풍구악질운중거요  

雨洗冤魂消外消 우세원혼소외소라 

別有天地非人間 별유천지비인간이요

武陵桃源紫霞島 무릉도원자하도를  

畵牛顧溪活命水  화우고계활명수는  

牛姓村 우성촌에 隱潛 은잠하니 

水昇火降隱妙法 수승화강은묘법을

無智者 무지자가엇지알고 

天牛耕田田田理 천우경전전전리로

寺沓七斗作農  사답칠두작농일세  

巨彌 거미하다 牛姓村 우성촌의

一心修道 일심수도심엇던이 

甘露如雨循環裏  감로여우순환리에

日就月將結實 일취월장결실하니 

활터에 세워진 푸른 정자가 있는 옛 마

을이 푸른 산속의 신촌(新村=새하늘 새 

땅=神村)으로 되었으니 바로 산도 들도 

아닌 비산비야 십승처로다. 감로 해인이 

가득한 용궁(龍宮=정도령이 좌정한 곳)

은 한가로이 밝게 빛나고(日月=明) 목인

(木人)이 거하시는 신의 장막(新幕=神幕)

은 별천지라 악한 질병을 바람으로 몰아 

구름 속으로 보내버리고 감로 해인의 단

비로 원혼을 씻어 바다 밖으로 소멸시키

니 인간이 아닌 신선이 사는 세계요 신선

이 산다는 무릉도원 자하도가 바로 여기

로다. 그림 속의 소가 시내를 돌아봄은 생

명수(生命水)를 찾아라. 는 것이요. 그 생

명수는 우성촌(牛性村=정도령이 계신 

곳)에 깊이 감추어져 있는데 지혜 없는 자

가 그 속에 수승화강(水昇火降)의 묘법(妙

法)이 숨겨져 있음을 어찌 알겠는가? 하

늘의 소가 밭을 가는데 이는 음전(陰田) 

양전(陽田)의 영적인 밭인 십승(十勝)의 

밭으로 사답칠두(문무두우성文武斗牛星) 

즉 북두칠성이 짓는 참된 인간 농사이니

라. 크고 위대한 미륵불이 계신 우성촌에

서 일심 정성으로 수도하였더니 단비와 

같은 감로 해인이 빙글빙글 돌면서 내리

는 속에서 감로해인이 털구멍으로 들어가

서 피 속의 더러운 마귀를 죽여 나날이 다

달이 영적으로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

느니라. 즉 죽지 않는 몸으로 변하게 되느

니라. 

盤石湧出生命水반석용출생명수로

天下人民解渴 천하인민해갈하니 

弓乙十勝易經法 궁을십승역경법이

死中救生天恩  사중구생천은일세  

畵牛顧溪十勝法 화우고계십승법이  

巽震鷄龍靑林 손진계룡청림일세 

自古由來儒士 자고유래유사들이

通理者 통리자가누구누구 

鷄龍鄭氏海島眞人 계룡정씨해도진인

易數不通 역수불통 모르오니

十年工夫修道者 십년공부수도자들

前功可惜哀悽 전공가석애처롭다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명수로 천하 인

민의 갈증을 해소시키니 궁을 십승의 역

경법(易經法)은 죽음 가운데서 구원을 받

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니 하늘의 크나

큰 은혜가 아니겠는가? 그림 속의 소가 시

냇물(영원한 생명수)을 돌아봄은 십승법

을 뜻함이니 손진계룡청림을 가르킴이

라. 손괘는 계(鷄=닭) 진괘는 룡(龍)이며 

손진은 계룡이고 청림도사를 말한다. 이

는 72궁 정도령이 손(巽)이며 81궁 정도령

이 진(震)이다 81궁 속에 72궁이 함께 있

으니 81궁은 손+진이 된다. 청림의 청(靑)

은 동방갑을삼팔목에 청이며 림(林)은 양

목(두 나무=감람나무와 가지) 72궁 81궁

을 말하고 마지막 81궁 속에 72궁이 있으

니 결국 81궁이 된다. 72궁은 목토(木兎=

나무토끼)이고 81궁 금구(金鳩=금 비둘

기)인데 81궁 금구속에 목토가 같이 합해

져 있으니 81궁이 구토(鳩兎) 상합지인(相

合之人)이 되며, 따라서 81궁이 바로 우리

가 고대하던 정도령 미륵불 구세주가 되

는 것이다. 천지개벽의 주인공이며 죽는 

세상을 안 죽은 세상으로 만드는 주인공

이다. 이는 강증산 선생이 말한 ‘내 뒤에 

두 사람이 더 나온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

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유교의 선비 중에 

역의 진정한 이치를 통달한 자 누구 런가? 

해도(海島=海隅半島=한반도)에 오신 진

인이신 계룡 정도령은 역수(易數)에 통달

한 자가 아니면 알 수 없으니 십 년을 공

부한 수도자들이 이전에 힘들게 애를 쓴 

노력이 참으로 아깝고 애처롭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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